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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메이션 디자인 스튜디오(Information Design 

Studio)는 최근 네덜란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디

자이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게를린데 슐러

(Gerlinde Schuller)가 이끌고 있다. 원래 독일 출생

인 슐러는 개념적 접근이 두드러지는 네덜란드 특

유의 디자인 주의에 천착,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하

여 2004년에 이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자신의 전

문 분야인 인포메이션 디자인을 스튜디오 이름에 

그대로 쓰고 있는 데에서 기본과 본질에 접근하

고자 하는 슐러의 디자인관을 엿볼 수 있는데, 회

사 웹사이트명인 ‘평지로서의 세계(The World as 

Flatland)’는 복잡한 데이터를 2차원의 시각물로 옮

기는 인포메이션 디자인을 은유하며 세상에 대한 

그의 새로운 시각을 제안한다. 현재 2008년에 새로 

영입한 랄프 노르드훅(Ralph Noordhoek)과 함께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 전문가들과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인 인포메이션 그래픽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www.theworldasflatland.net

기본과 본질에 접근하는 인포그래픽스 

인포메이션 			 
디자인 스튜디오

SICA 세계 지도 네덜란드의 국제 문화활동 센터 SICA(Dutch Centre 

for International Cultural Activities)의 2008년 활약상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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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SICA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인포그래픽 

네덜란드의 국제 문화활동 

센터 SICA를 홍보하기 위해 

2010년에 제작한 브로슈어에 

게재된 인포그래픽스 

작업으로, 해외에서의 활동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준다. 

3, 4, 5 불가능을 현실로 게를린데 슐러가 2006년에 클라우디아 베버(Claudia Weber)와 함께 펴낸 공저 <불가능을 현실로Making the Impossible Possible>의 내지.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간의 꿈, 그리고 낙원에 대한 

태곳적 염원을 실현시킨 열대우림 인공 리조트 트로피컬 아일랜드(Tropical Islands)와 카르고리프터(CargoLifter)의 사업 전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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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금융위기 인포그래픽스 네덜란드 은행 ABN AMRO가 발행하는 금융 잡지 <렐러반트Relevant>를 위한 5개의 인포그래픽스 시리즈로 2009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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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편적 지식의 디자인화 게를린데 슐러가 2009년에 출간한 저서 

<보편적 지식의 디자인화Designing Universal Knowledge>의 내지.

슐러는 보편적인 지식에 대한 일종의 정리 창고를 유니버설 디자인에 

의거하여 일목요연하게 구축했다.

“필터링을 통해 정제된 정보를 	
시각화한다”

인포메이션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인포메이션 디자인과 비주얼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에서 

인포메이션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강의와 저술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2006년에 <불가능을 현실로 Making the 

Impossible Possible>를 공저로 펴냈으며, 2009년에 <보편적 

지식의 디자인화Designing Universal Knowledge>를 출간했다.

인포메이션 그래픽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필터링을 통한 

정보의 시각화.

인포메이션 그래픽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

엇인가? 자료 및 정보 탐색과 리서치를 통해 정보를 그래픽화

하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정리와 

요약을 가하는 필터링 과정을 거쳐 복잡한 데이터를 시각화하

는 행위는 결코 정보의 미화 작업이 아니다. 이는 데이터를 정

보화시키고 지식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정보 디자인은 반드시 

정보의 불을 밝히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동시에 정보성과 

기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바로 이 같은 점에서 나는 ‘비주얼 저

널리스트(visual journalist)’임을 자처한다. 단순히 그림이 있

는 스토리를 전달하는, 이른바 저널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

과는 다르다. 

비주얼 저널리스트를 자처하는데, 이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

달라. 인포그래픽 디자이너는 비주얼 저널리스트가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디자인에 앞서 수많은 데이터를 리서치하고 

분석하며 나아가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행여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수집된 데이터를 

유연하게 통제하여 필요한 데이터와 불필요한 테이터를 구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나는 <보편적 지식의 디자인화>를 

집필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쏟아 

부었다. 프랑스와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여러 디

자이너와 과학자를 만나 인터뷰했고, 각종 도서관과 박물관에

서 자료를 수집했다. 인터넷이라는 간편한 검색 방식이 있지

만 직접 다니면서 얻는 자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나의 흥미

를 유발했던 자료 대부분은 발로 뛰면서 얻은 것들이다. 

신문이나 잡지 같은 지면 매체를 비롯하여 웹이나 영상 등 매

체에 따라 인포그래픽스에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인포그래픽스는 어떤 특정 미디어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매체가 다르다고 리서치 과정과 방식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프로젝트 과정에서 3D라든지 프로그래밍, 혹

은 기타 부수적인 기술상의 문제는 해당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으면 된다. 

통계나 데이터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긴 쉽지 않다. 하지만 이

를 표현한 인포그래픽스는 흥미롭게 다가오는데 이런 마술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마술이란 없다. 나는 지루해 보이는 데이

터를 아름답게 그려내고 싶지 않다. 인포그래픽스는 저널리스

트가 작성한 글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일이 아니다. 그 자체가 

저널의 한 조각이며 말로 요약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시

각화하는 그래픽이다. 데이터를 완벽히 파악한 후 이를 간명

한 이미지로 옮기는 것이 인포그래픽 디자이너의 책임이다.

미디어의 발전에 힘입어 커뮤니케이션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

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포그래픽스에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보편적으로 이해 

가능한 인포그래픽스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

론 특정 그룹을 타깃으로 작업을 의뢰해 오는 일부 클라이언

트에게는 보편적 이해를 돕는 이미지 작업이 항상 이상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항 표지판이나 내비게이션 시스

템, 환자의 병력 기록 차트 등 정보의 공유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 같은 접근법이 중요하다. 인포그래픽스는 반드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

야 한다.

인포그래픽스 전문가로 나서고 싶은 전공자들에게 조언을 한

다면? 인포그래픽 디자이너라면 그래픽 기술과 더불어 이해

력, 분석력, 편집력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를 갖추어야 한다. 더

불어 어떤 현상을 한 가지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다원적으로 접근하는 폭넓은 이해력이 중요

하다. 데이터와 자료를 검토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아까워하

지 말고 디테일을 간과하지 않는 예리함을 잃지 않는 것도 잊

지 말아야 할 덕목이다.

인터뷰  |  게를린데 슐러Gerlinde Schu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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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네덜란드 연금제도 네덜란드 APG 그룹의 2010년 연감을 위한 인포그래픽스로 2009년 네덜란드의 연금제도와 함께 APG의 글로벌 투자 정책 정보를 담았다.

2 네덜란드의 아프가니스탄 개발 프로그램 2007년 네덜란드의 브리 네덜란드(Vrij Nederland)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잡지 지면 작업으로 네덜란드의 아프가니스탄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담았다.

3 필터로 보는 세계 다양한 글로벌 통계 지표에 대한 디자인과 해석을 인터랙티브하게 보여주는 프로젝트이다.


